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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성령집회 말씀에 머릿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

는 것과 같이, 구원의 핵심인 사랑을 무너뜨리기 위

해 사탄이 틈을 

노린다는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역시 사랑이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사랑과 사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

사랑과 사탄 그 음절은 한끝 차이로다.

하지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차이로다.

사랑이 하늘이라면 사탄은 땅이로다.

사탄을 죽이는 방법은 오로지 사랑이다.

사탄은 사랑에 맥을 못 쓴다.

사탄에게 사랑은 쥐약이다.

사랑의 불로 

저 사탄마귀 다 태워버려라.

사랑은 사탄을 가둘 수 있는 올무요,

그들의 감실이다.

사랑에 온전하여, 

저 사탄마귀들 모조리 다 태워버려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감히 나의 사랑하는 자,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

사탄 마귀 너희 흑암의 족속들아,

너희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

너희들은 

나와 나의 신부들과의 온전한 사랑으로

재도 남김없이 사라질 지어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적이 없느니라.

너희의 불구덩이 속에 

스스로 멸망할지어다.

나는 오늘 내 신부들에게 

사랑을 가르쳤으니,

너희는 행적을 감추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내가 오늘 가르쳐준 

사탄을 멸하는 법을 꼭 되새겨

수시로 무시로 생각날 때 마다,

틈 날 때마다 나의 이름으로 

저 사탄마귀 모조리 다 없애버려라.

너희는 나의 귀한 신부들이로다.

영·혼·육 모두 흠 없이 나아오기를 

기대하노라.

사탄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마라.

너희를 이용하고 

매몰차게 버리는 것들이다.

부족함 없이 너에게 모두 주는 

나를 잊지 말라.

너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를 알지 않느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표상으로 삼아라.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미련을 두어,

소금기둥이 된 그 불행한 여인을,

너의 머릿속에 항시 생각하며 

미련 없이,

섭리길 앞만 보고, 

나만 보고 가라.

이기고 승리한 너를 

내 보좌에 함께 하겠노라.

소돔과 고모라성과 함께 추락해버린 

미련한 롯의 아내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오던 

슬기로운 에스더 같은 여인이 되어라. 

사랑. 



사랑. 

나 예수만을 사랑하는,

100% 진실 된 사랑만이 

사탄을 이긴다.

사랑으로 

나를, 천국을, 구원을 빼앗아라!

사랑이 핵심 포인트다.

저 사탄마귀를 사랑의 감실에 가두어라.

사랑폭발!

행복폭발!

성령폭발!

회개폭발!

심정폭발!

생명폭발!

섭리폭발 이루어라!

내 축복하노라.

사랑의 한계는 하늘 끝까지다.

(바로 성경 고린도전서13장 사랑장을 읽으라는 감

동을 주셨습니다. )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

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런 사랑을 하여라.

나 예수는 이런 사랑을 원하노라.

나의 신부여 온전한 사랑이 될 때까지 

나의 이름을 부르매 쉼이 없어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